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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which was caused b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auses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culture along the current trends. Korean traditional culture, which can be regarded as rational basis, should be maintained and succeeded. However, traditional culture inevitably keeps changing causing a dispute over its “legitimacy” that it should be unchanging and “modernity” that it should go along the trends. Looking at how Lee Mae-Bang’s Seung-mu costume changed and developed over time, theatrization can be applied as an exemplary case showing the mutual, eclectic answer to this issue. Lee Mae-Bang’s Seung-mu costumes have some characteristics; its change of form became simplified and refined as time passes. Moreover, Lee Mae-Bang’s Jang-sam has several stages of formational changes: the first stage is the Duru-magi way cutting; the second stage is extended diagonal-line cutting; and the third stage is the addition of width extension, which makes the costume wide enough to cover up the body during the Yum-bul-gwa-jang dance. Furthermore, the black-colored Jang-sam became impressive from gold-embroidered decoration and has three color arrangements which are relevant to Korean’s favorable number “3”. The color composition varied depending on the color of Jang-sam, which is based on the three color arrangement, The white Jang-sam went along with jade green jeo-gori (jacket) and ba-ji (pants) with white go-kkal (cone-hat) and hong-dde (red-colored band), whereas the black Jang-sam went along with white or dark jade green jeo-gori and ba-ji, hong-dde. This color arrangement created an image to show aesthetic philosophy, combining the chum (Korean dance) and costume into one.

          Dance is an expression of human emotion through movement and facial expression. it is typically visualized ass an image, and effectively designing an image that depicts human emotion would create a stage costume. Thus, dance and costume should be coincided as an art. Stage costume should be created with design, material, and color that match the content and form.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expressed and created along with modern trends, encompassing one’s thought and aesthetic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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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춤이란 기쁨이나, 슬픔, 분노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동작이나 표정으로서 음률에 따라 표현하며, 이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이미지이다. 이미지란 사물의 감각적 심상을 형태나 색채와 연관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으로서, 다양한 예술의 시각적 이미지는 선, 형태, 색, 재질의 느낌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무대의상이다. 그러므로 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승무복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Cha, 1984; Choi, 2003; Back, 2011), 민속춤을 주제로 무용 분야 연구에서 무복의 구성요소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 민속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승무는 현재 한영숙류 승무와 이매방류 승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영숙류 승무복식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이매방의 승무복식은 시대가 지나면서 극대화된 무대에 따라 구성의 변화와 조형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다. 현재 대다수의 무용 전공자나 무용가들이 의상을 전문 의상실에서 의존하여 맞춰 입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통복식이나 무대의상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전통성과 현대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매방류 승무복식의 조형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매방(1927.5.5.~2015.8.7)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1987년 제 27호 승무와, 1990년 제 97호 살풀이춤 2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전통춤의 일인자이다. 그뿐 아니라 전통복식과 관련하여서도 그의 무대의상은 독창적이고 독보적이어서 복식사적인 연구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춤을 직접 연행하는 무용인으로서 자신의 춤사위에 맞는 무용의상을 전통복식을 참고로 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전통복식을 기본으로 했지만, 춤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움직임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선시킴으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의상의 영역을 이루어낸 것이다.

      민속춤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기 위해,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 연구(Jeong, 2013)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 되어온 이매방 살풀이춤 복식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매방류 살풀이춤 복식의 특징과 조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이매방류만이 갖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무대의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은 이매방 춤과 무대의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승무의상을 함께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매방 춤의 미의식과 특성을 알려면 그의 살풀이춤과 함께 승무를 살펴야 하듯이, 그의 무대의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살풀이춤 의상과 승무의상을 함께 다루어야 적합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먼저 살풀이춤 의상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비롯한 민속 춤 복식들이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보존되지 못했다. 현재 승무와 살풀이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고 많은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이에 승무복식에 대한 부분도 연구되어 자료로 남겨짐으로서 전통춤과 의상의 총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종합 예술로서 우리나라 전통춤의 미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이다. 또한 민속 문화 자료로서 민속 춤 복식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민속무인 승무복식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승무복식의 구성의 변화와 조형성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승무와 승무복식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이매방의 화보집을(U-bong Lee, Mae-bang’s Dance Preservation Society, [ULDPS], 2011) 중심으로 연도 별 구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매방의 제자 김정기와 저자가 보관하고 있는 유물 자료를 밑바탕으로 이매방이 착장하였던 승무복식을 실측하여 조형의 변화를 비디오 자료[중요무형문화재 우봉 이매방 고희기념 무용대공연, 96년 12월], [외길인생 이매방 춤 대공연, 2001년 12월] 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 기존의 대담집을 이용하거나 저자가 이매방의 공연의상을 제작하였던 기간(200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이매방의 양재동 자택에서의 직접적인 면담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대가 달라지고 무대가 확장되는 변화에 의해 요구되는 승무복식만이 가지는 조형성의 변화와 특징, 색의 사용에 따른 미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Ⅱ. 승무의 기원과 승무복식 자료의 유형
      승무의 기원에 대하여는 명기 황진이가 수도승 지족선사를 파계시킬 목적으로 세모시 장삼(長衫)에 한 모시 고깔을 쓰고 다홍 장삼의 승복 차림으로 교태로운 춤을 춰 끝내 지족선사를 파계시켰다는 황진이설, 동자무설, 김만중 소설의 구운몽설, 파계승의 번뇌설, 탈놀음의 노장춤설 등이 있으며(Kim & Hong, 1968) 승무의 구성 요소인 음악, 법고, 복식 등을 볼 때 불교의 형식적인 면과 비슷함으로서 ‘불교 의식무 기원설’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매방류 승무의 시조는 전남 옥과 출신의 신방초로 전승 계보자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기생들의 조합인 권번(券番)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호남의 승무 음악은 ‘세면 염불’로 경기류 삼현육각의 승무 음악과는 달랐는데 악사들이 모두 죽어서 보존되지 못했고 현재는 주로 경기류 음악을 쓰고 있다(Kim, M. B. & Kim, M. S, 2004).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에는 <Fig. 1>‘무동(舞童)’이 있다. 두 개의 피리와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이루어진 삼현육각(三絃六角)에 맞추어 춤추는 소년의 모습이다. 또 조선시대 19세기 화가인 김준근의 ‘기산풍속화첩’ 중에서 ‘수륙재(水陸齋)’ 그림이 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의 고혼(孤魂)이나 아귀에게 법식(法食)을 공양하는 법회인데 자바라를 높이 치켜들고 춤추는 승려, 큰북을 두드리는 승려, 그리고 그 뒤에서 고깔을 쓴 여승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불교 의식무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Dictionary of Korean myths and symbols, 1992). 승무복식 자료의 유형은 태고종 계통의 승려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교 의식무인 영산재의 작법무로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 타계춤과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무당내력고(巫党}來歷攷)에 보이는 제석거리의(Han, 2010) 굿거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회화로는 조선후기의 풍속화와 산수. 인물. 화조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그렸던 김은호(1892-1979)의 승무도와 그의 제자 장우성(1912-2005)의 승무도가 있다. 이는 유교, 불교, 도교가 공존했던 조선 시대 후기에 불교문화에서 확산되어 승무와 같이 다양한 기층문화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복의 조형성도 다르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0년대에 승무를 추었던 기생의 <Fig. 2>을 보면 남색의 장삼임이 확인된다.

      
        
        

        <Fig. 1> 
				
        

        
          Kim, Hong-Do(Mu-dong) (Han, 2010, p. 85)
        
        

        

      

      
        
        

        <Fig. 2> 
				
        

        
          About Gi-saengs on postcard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9, p. 66)
        
        

        

      

    

    

  
    
      Ⅲ. 승무복식의 구성과 조형성의 변화 과정
      
        1. 승무복식의 구성
        승무복식의 구성은 장삼, 바지저고리/치마저고리, 고깔, 홍띠와 북장단에 쓰는 북 채 그리고 춤사위 중에 장삼을 날릴 때에 사용하는 장삼 채가 있다.

        
          1) 장삼(長衫)
          맞깃의 두루마기 형태의 포제로 소매가 길다하여 장삼이라 한다. 승무에서 주로 긴 장삼으로 뿌리고 채고 하는 등의 동작으로 춤사위를 표현하므로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 착용방법은 좌우 고름을 등 뒤쪽으로 쌍 고름을 내어 입는다.

        

        
          2) 바지저고리/치마저고리
          장삼 안에 입는 내의로 남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는데 치마 겉자락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치마끈(주릿대)을 매는 것이 이매방류의 특징이다.

        

        
          3) 고깔
          하얀 얇은 사로 만들어 얼굴 낯이 약간 비치도록 하여 머리에 쓰고 벗겨지지 않게 얇은 끈을 목에 매어 고정시킨다.

        

        
          4) 홍띠
          홍색의 띠는 불교 법의의 홍색의 가사가 춤에 알맞게 미적으로 간소하게 바뀐 것으로 <Fig. 4>처럼 제비부리댕기 모양의 금박을 넣은 한영숙류의 홍띠와는 다르며, 여자는15cm, 남자는16~17cm로 넓고 길이는 3야드 60cm에서 약 4야드 정도의 길이이다. 홍색의 국사로 하고 <Fig. 3>에서처럼 이매방은 금박을 넣어서 테두리를 자주색으로 얇게 선단을 두르거나 금박을 넣지 않고 홍색 원단만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홑으로도 만들었다.

          
            
            

            <Fig. 3> 
				
            

            
              Lee, Mae-Bang’s Gold leaf red band (Google, http://news.donga.com)
            
            

            

          

          
            
            

            <Fig. 4> 
				
            

            
              Han, Young-Sook’s Gold leaf red band (Google, http://m.ccsimin.com)
            
            

            

          

        

      

      
        2. 시대별 사진을 통해 본 승무복식의 구성과 형태 변화
        이매방의 승무는 장삼, 저고리와 바지, 고깔, 홍색 띠, 버선을 입고 북채를 들고 몸은 북쪽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춤사위가 시작되는데, 공간 구도에 있어 중고도와 저가 많이 나타나며 무대의 상수나 하수 영역보다는 좌, 우측 무대를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대의 전, 후, 좌, 우의 구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원형으로서의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무대 안쪽에서의 동작이 복잡하나 산발적으로 퍼져있고 대체로 공간 영역을 좁게 사용하면서 객석 한쪽을 의식한 구성이라기보다는 원형 무대 즉, 마당이나 좁은 마루 공간에서 추어지는 무대 구성상의 특징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그 자태를 충분히 느끼게 해 주는 사방 춤에 가까운 춤으로 볼 수 있다(Choi, 2003).

        이와 같이 이매방 승무는 권번으로 전승되어져 마당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춤을 추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사방에 둘러앉아서 구경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원형 지향적인 사방 춤이 이매방 춤의 특징이다. 이는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행위자는 춤사위를 풀 수 있으며, 관람객은 사방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 춤을 감상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매방류 승무의 원형지향적인 사방 춤의 특징은 의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매방류 승무의상의 특징은 앞뒤 좌우에 균등한 비율의 너비를 폭간에 일정하게 더해줌으로서 A 라인을 이룬 형태의 넓은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이는 무대화되면서 관객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큰 무대에 맞게 장삼의 길의 폭은 넓어졌으며 장삼 소매 자락 길이 또한 길어졌다. 예를 들어 처음 염불장단에서 엎드려 장삼을 펼쳤을 때 장삼의 폭이 몸을 덮고도 남는 웅장함이 지배적이며, 뒤로 묶는 좌우 고름 또한 약간의 사선을 넣은 10cm~11cm 가량의 넓고 155cm의 긴 확장형 고름이다. 또 검정 장삼의 경우에는 선단에 화려한 금수를 일정한 비율의 너비로 전체를 장식함으로서 앞뒤 좌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춤이나 의상의 미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한영숙류나 다른류에 비해 넓고 화려하며 대체로 색채도 다양하게 쓰이는 편이다. 이러한 이매방 승무의 의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의상으로 정형화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16세의 이매방이 1940년대에 공연했던 사진이 참고가 된다.

        <Fig. 5>의 승무의상의 구성을 보면, 흑백 사진임에도 흰색 고깔에 흰색 바지저고리와 검정 장삼과 홍색 띠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삼의 진동 옆 소매의 트임이 현재와 같이 소매 밑이 아니었고 <Fig. 5-1>의 이당 김은호의 승무도와 같이 세로로 트여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매방은 처음에는 북채를 꺼내는 창을 앞으로 내어서 착용하였으나 시각적으로 보기 싫고 또 자신만의 춤사위를 적용했을 때 굳이 앞에 내지 않아도 되므로 보이지 않는 소매 자락 밑으로 창을 내었다고 했다. 그리고 장삼 깃에 동정이 달려있으며, 장삼의 길이가 현재보다 많이 짧았고, 소매넓이가 넓은 반면 소매길이는 짧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Table 1>은 승무 복식의 구성과 형태 변화 발전 과정의 분석을 위해 특색이 있는 사진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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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Lee, Mae-Bang Tour (ULDPS, 201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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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Eun-Ho. Seung-Mu-Do (Kim, E. H. 197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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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Mae-Bang Seung-Mu Stage Costume Change Depending on the Change of Era
          
          

        

        
          
            
              	Year & Place
              	Pictures
              	Form
              	Characteristics
            

          
          
            	1940. 
Competition for
master singers
            	

<Fig. 5>
(ULDPS, 2011, p. 158)
            	∙ 　White Go-kkal
∙ 　White Baji-jeogori
∙ 　Black Jang-sam
∙ 　Red band
            	Jang-sam has Dong-jeong on. 
Width of sleeve wider, while
length of the sleeve is short.
          

          
            	1977. 7. 30
Jong-ro YMCA
Auditorium
            	

<Fig. 6>
(ULDPS, 2011, p. 66)
            	∙ 　White Go-kkal
∙ 　Violet Baji-jeogori
∙ 　Black Jang-sam
∙ 　Red band
∙ 　Heang-jeon
            	Jang-sam having short length,
with Dong-jeong on. Heang-jeon
worn together.
          

          
            	1978. 3. 
France, Renneusi
            	

<Fig. 7>
(ULDPS, 2011, p. 159)
            	∙ 　White Go-kkal
∙ 　White Baji-jeogori
∙ 　White Jang-sam
∙ 　Red band
∙ 　Buddhist rosary
∙ 　Heang-jeon
            	White Jang-sam having heavy
material, with Buddhist rosary
and heang-jeon together.
          

          
            	1984. 6. 9~10. 
Cultural Center, 
Grand
Auditorium
            	

<Fig. 8>
(ULDPS, 2011, p. 90)
            	∙ 　White Go-kkal
∙ 　Dark jade green Baji-jeogori
∙ 　White Jang-sam
∙ 　Red band
∙ 　Heang-jeon
            	Width of Jang-sam’s sleeve
narrowed, length getting longer. 
Able to know that Jang-sam is
straight-lined tailored.
          

          
            	1998. 7. 
France, 
Avignon Festival
            	

<Fig. 9>
(ULDPS, 2011, p. 161)
            	∙ 　White Go-kkal
∙ 　Jade green Baji-jeogori
∙ 　White Jang-sam
∙ 　Red band
            	Three coloration, Jang-sam length
getting longer with the width of
sleeve shorter and length of sleeve
longer.
          

          
            	1998. 11. 
National Korean
Music Institution, Ye-ak-dang.
            	

<Fig. 10>
(ULDPS, 2011, p. 233)
            	∙ 　White Go-kkal
∙ 　White Baji-jeogori
∙ 　Jade green Jang-sam
∙ 　Red band
∙ 　Red pocket
            	Three coloration, Jade green
no-ri-gae on Jang-sam sleeve
          

          
            	2004. 4. 12~13. 
National Theater, Hae-oreum.
            	

<Fig. 11>
(ULDPS, 2011, p. 139)
            	∙ 　White Go-kkal
∙ 　White Baji-jeogori
∙ 　Black Jang-sam
∙ 　Red band
∙ 　Red pocket
∙ 　Red No-ri-gae
            	Three coloration, thin, sheer and
black Jang-sam
Red no-ri-gae and pocket
decoration under the armhole
          

          
            	2010. 12. 26. 
National Korean
Music Institution, Ye-ak-dang
            	

<Fig. 12>
(ULDPS, 2011, p. 202)
            	∙ 　White Go-kkal
∙ 　White Baji-jeogori
∙ 　Gold leaf black Jang-sam
∙ 　Gold leaf red band
∙ 　Red No-ri-gae
            	Go-kkal with butterfly patterns
and Bu-gwi-da-nam, Sheer, black Jang-sam with
beautifully gold leaf
          

        

        

        승무의상에 자신의 춤사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창작성을 가미하기 시작하는 1977년 의상인 <Fig. 6>를 보면 흰색 고깔, 자색 바지저고리, 검정 장삼, 홍띠, 그리고 행전의 구성으로 초창기에는 행전을 착용하고 있고, 자색의 저고리와 바지도 이색적이다. 1940년대에 보이던 동정이 1977년의 검정 장삼에도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 뒤의 1978년 <Fig. 7>는 흰색 고깔, 흰색 바지저고리, 흰색 장삼, 홍띠, 행전의 구성으로 염주를 착용하여 종교적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고, 장삼이 짧았으며 흰색 장삼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이때 바뀐 흰색 장삼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1984년 <Fig. 8>은 흰색 고깔, 푸른색 계열의 비취색 바지저고리, 흰색 장삼, 홍띠와 행전으로 구성되었는데 행전과 바지저고리의 색이 같은 색임을 알 수 있다. 1998년 <Fig. 9>은 흰색 고깔, 옥색 바지저고리, 흰색 장삼, 홍띠의 구성으로 행전이 없어지고 장삼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0>은 도식의 구성 형태로 보았을 때 1990년 후기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9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책 표지에 실려 있다.

        옥색 장삼을 입고 있고 장삼소매 자락에 장식되어 있는 옥색 노리개가 특징이다. 2004년경을 전후하여서는 이매방의 승무는 주로 검정 장삼을 착용하고 있음이 <Fig. 11>에서 확인된다. 이매방 춤 인생 70년을 기념하는 공연에서 흰색 고깔, 흰색 바지저고리, 검정 장삼에 홍띠를 두르고 홍색 주머니를 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길이가 현저히 길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6년 뒤의 사진 <Fig. 12>에서는 구성은 <Fig. 11>와 비슷하고 장삼도 검정색으로 동일하지만, 검정 장삼에 금수를 선단과 고름에 장식함으로써 더욱 화려해졌으며 고깔에는 나비모양을 그려 넣고 부귀다남(富貴多男)을 써 넣었다.

        이처럼 검정 장삼의 깃에 동정이 달려있던 초기와 행전을 착용하거나 목에 염주를 걸고 있던 1980년대까지는 살풀이와 같이 직선재단이었다. 간략하게 정돈 된 오늘날의 장삼은 1990년대 이후 동정과 행전의 착용이 없어지고 주로 흰색 장삼을 착용하였다. 장삼의 폭은 넓어지고 길어졌으며 소매길이 또한 매우 길어졌다. 2004년대 전후로 속이 비쳐 보이는 검정 장삼을 주로 착용하면서 장삼의 섶단이나 밑단에 금수 장식을 하였고 살풀이 의상과 같이 화려해졌으며 폭의 넓이는 1990년대보다 더욱더 넓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넓어진 장삼은 받쳐 입은 내의(저고리와 바지), 홍띠와 함께 춤사위의 움직임에 따라 중첩된 실루엣을 보인다.

        그리고 장삼의 소재로 주로 숙고사나 갑사를 사용하는데 실의 가닥수에 따라 2합사 또는 4합사로 구분하며 가닥수가 많을수록 두꺼워진다. 이매방의 장삼은 초기에는 숙고사와 같은 4합사의 소재로 겉이 잘 비치지 않는 소재였으며, 얇은 생초와 같은 견을 두 겹으로 바느질 한 것도 있었다. 이후 점차 얇아져서 안의 저고리와 바지색이 비춰 보이는 얇은 2합사의 국사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이매방은 장삼이 비춰야 그것이 한국의 미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ACK, 2006). 심지어 비치지 않는 장삼을 어두운 밤 꿈에 나타나는 귀신에 빗대기까지 하면서, 장삼은 모름지기 안에 있는 무늬까지도 훤히 비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무대가 야외이거나 조명이 부족한 실내에서 숙고사와 같은 4합사의 속이 비치지 않는 검정 장삼의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보다 흰색 장삼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 <Fig. 5>과 <Fig. 12>을 비교해 보면 장삼소매 길이가 현저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43cm가 넘는 넓이와 2m 35cm가 넘는 길이의 장삼 소매를 멀리 흩뿌리거나 원하는 춤사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단의 무게를 줄여야 하였으므로 2합사의 국사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2000년대를 전후한 검정색의 얇은 2합사의 국사는 속이 비쳐 보이는 소재의 특성으로 흰색 장삼보다 신비스런 효과를 연출 할 수 있었고, 섶단이나 고름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징금수의 금수 장식을 함으로서 장중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3. 승무장삼의 실측도와 도식의 조형성 변화
        장삼은 소매가 긴 옷을 뜻 하는데, 조선 전기 노의(露衣)와 같이 대수(大袖)의 포제로 품계에 따른 반가 부인의 예복으로 사례편람에 기록되어 있으며, 스님이 가사와 함께 착용하는 옷이기도 하다. 기녀가 장삼을 착용했던 것은 고려 시대부터로 황제의 평상복으로 사용되는 황색을 기생의 옷에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사신의 지적으로 검정 장삼으로 바뀌게 되었다(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09, Sejong 27 year). 또 이규경은 화한삼재도회에 나타난 도복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직철(直裰)과 동일하고 직철은 곧 승의(僧衣)에서 된 것이며, 직철은 편삼(編衫)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즉 승려의 단의(短衣)이다. 상(裳)을 군자(羣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면 그것이 직철이다. 직철은 중국에서 승도들이 착용하는 표의로 우리나라의 도포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승이 상시 입는 옷을 장삼(長衫)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양은 도포와 비슷하다.” 라고 하였다(Lee, Gyu-Koung, Ou Ju-Yeon, Mun-Jang Jeon San Go). 이상과 같이 장삼이라는 명칭은 같으나 착용 사례에 따라 조형의 양식은 다르다.

        이매방 승무의상의 독특성은 그의 장삼에서 나온다. 두루마기의 직선재단 형태이던 것을 밑단으로 갈수록 A 라인으로 폭을 넓게 확장한 것인데, 이러한 장삼이 한영숙류나 강선영류와 다른 이매방류 승무의상에 대하여 자신만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였다(Arts Council Korea[ACK], 2006). 또한 “의상도 작품이므로 잘 만들어야 한다.” 면서 춤의 한 부분으로서 무대의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eeMaeBang interview by the author, 2003. at one’s house in Yang-jae-dong). 호남 출신의 권번을 중심으로 전승 발전된 이매방류 승무는, 마당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원형적 사방 춤이었던 것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무대화의 극대화에 따라 관람객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따라서 큰 무대에 맞게 승무복식이 변화되었는데, 장삼의 폭은 추가되면서 매우 넓어졌고 폭과 비례하여 장삼 소매 넓이는 좁아지고 길이는 2m 45cm에 이르는 조형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긴 장삼소매는 뿌리고, 채고, 감고, 걸치고, 넘기는 형태 등의 춤사위에 따라 다양한 선의 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매방이 직접 착용하였던 장삼을 실측하여 도식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면 살풀이춤 복식인 무동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식의 변화 형태의 초창기 의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앞에서 언급했듯 <Fig 7, 8>를 보면, 행전을 착용하고 짧은 장삼에 직선재단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당시의 장삼을 1단계로 가정하면 직선재단의 1단계와 <Fig 9, 10>의 폭이 추가되면서 사선재단으로 발전하는 2단계 그리고 2단계 형식의 장삼 어깨에 절개선을 넣어 한 폭씩 추가시킨 3단계 장삼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Table 2>는 승무 장삼의 폭이 넓어지는 조형성 변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매방이 직접 착장하였던 2단계 장삼의 치수와 도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어깻바대의 앞과 뒤가 10cm로 같았으며 등솔기를 중심으로 등품의 2배 이상 확장된 A라인의 넓은 장삼으로, 고름은 위가 5.5cm 밑이11.5cm의 사선 형태였으며, 가장자리를 얇게 접어 박은 홑의 긴 고름이다.

        
          <Table 2> 
				
          

          
            Measured Drawing of the Second Stage of Jang-Sam
          
          

        

        
          
            
              	Item
              	Size(cm)
              	Jade green Jang-Sam
            

          
          
            	Form
            	Tong-sol Sewing(single)
            	

<Fig. 10> Jade green Jang-Sam
            	

<Fig. 13> Second stage jade
green Jang-Sam that Lee
Mae-Bang had worn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Owned by Jeong-ki Kim
          

          
            	Material
            	2 plaited threads, Guk-sa
          

          
            	Length of Clothes
            	130
          

          
            	Length of Sleeve
            	224
          

          
            	Width of Sleeve
            	43
          

          
            	Armhole
            	23
          

          
            	Neck line
            	15.5
          

          
            	Length of neckband
            	27 total 69.5
          

          
            	Width of neckband
            	7
          

          
            	Sup(gusset)
            	Top
            	9.5
          

          
            	Bottom
            	19.5
          

          
            	Go-reum
(ribbon)
            	Top
            	5.5
          

          
            	Bottom
            	11.5
          

          
            	Length of Go-reum
            	142
          

          
            	Back width
            	Top
            	26×2
          

          
            	Bottom
            	54×2
          

          
            	Length of mu
            	104
          

          
            	Width of mu
            	23.5
          

          
            	

<Fig. 13-1> Measured drawing of a
Jade green Jang-Sam (Front)
            	

<Fig. 13-2> Measured drawing of a
Jade green Jang-sam (Back)
          

          
            	

<Fig. 13-3> Decoration No-li-gae under Armhole Cuff
            	

<Fig. 13-4> Rings beside the shoulder & Armhole
          

        

        

        위 <Fig. 13>의 옥색 장삼은 이매방의 제자 김정기가 이매방에게 물려받아 보관 중에 있는 것이다. <Fig. 13-3>은 장삼의 긴 소매 자락의 겨드랑이 부위 양쪽에 장삼과 같은 색의 옥색 노리개를 달아 장식하였는데, 팔의 춤사위를 할 때 무게 중심을 밑으로 잡아줌으로서 소매 자락이 휘감기지 않고 펼쳐주는 기능을 하며, 춤사위를 할 때 마다 흔들리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Fig. 13-4> 어깨와 진동아래 부위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붙여 놓았는데, 고리의 기능은 장삼 소매자락을 효율적으로 멀리 날리기 위해 이매방이 고안하였다. 눈에 잘 뛰지 않는 투명한 낚시 줄을 매달아서 나무로 된 긴 채(장삼 채)를 매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다. 고리는 나중에 도식의 유형이 바뀌는 3단계의 검정 장삼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검정 장삼에서는 고리의 유형이 약간 바뀌어서 어깨선과 화장의 80cm가량 되는 선단을 댄 곳에 고리를 하나 더 고정하여 두어서 옥색 장삼과 같이 낚시 줄을 이어 긴 장삼 채를 매어달았다.

        <Table 3>은 이매방이 직접 착장하였던 3단계 검정색 장삼의 치수와 도식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Fig. 15-3>의 도식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중심에서 30cm 내려온 등솔 중심 아래부터 도련까지 사선으로 10cm에서 15cm까지 넓게 확장시켰으며, 무동복과 마찬가지로 어깨선에 절개선을 하나 더 넣어서 절개선의 양쪽에 같은 비율의 넓이를 더해줌으로서 밑 도련을 2단계 장삼보다 더 넓게 확장시킨 것을<Fig. 15-2>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춤사위 중에 40~45cm의 장삼 채를 뒤 장삼 자락 안에 살짝 모아 넣어서 두 팔을 벌릴 때 넓게 펼쳐진 장삼 자락이 춤과 조화를 이룬다. 장삼의 등의 총 길이는 착장하였을 때 바닥에서 10cm-13cm위의 길이이다. 이매방류 살풀이춤 의상의 3단계 도식 구도가 1999년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살풀이춤 복식 연구에서 규명하였다. 승무의상의 도식의 구성 방식이 살풀이춤 의상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승무의상의 도식의 조형성도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Table 3> 
				
          

          
            Measured Drawing of the Third Stage Jang-Sam
          
          

        

        
          
            
              	Item
              	Size(cm)
              	Black Jang-Sam
            

          
          
            	Form
            	Tong-sol Sewing(Single)
            	

<Fig. 14> Lee, Mae-Bang wearing
Third stage Black Jang-Sam
(ULDPS, 2011, p. 162)
          

          
            	Material
            	2 plaited threads, Guk-sa
          

          
            	Length of Clothes
            	135
          

          
            	Length of Sleeve
            	247.5
          

          
            	Width of Sleeve
            	45
          

          
            	Armhole
            	25
          

          
            	Neckline
            	17
          

          
            	Length of neckband
            	29 total 74
          

          
            	Width of neckband
            	9
          

          
            	Sup
(gusset)
            	Top
            	11.5
          

          
            	Bottom
            	18
          

          
            	Go-reum
(ribbon)
            	Top
            	6
          

          
            	Bottom
            	10.5
          

          
            	Length of Go-reum
            	156.5
          

          
            	Back Width
            	Top
            	(12.5+13.5)×2
          

          
            	Bottom
            	(37.5+26)×2
          

          
            	Length of mu
            	101.5
          

          
            	Width of mu
            	25
          

          
            	

<Fig. 15> Lee, Mae-Bang’s Black Jang-Sam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owned by Jeong-Ki Kim
            	

<Fig. 15-1> Drawing of Lee, Mae-Bang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Fig. 15-2> Measured drawing of a Black Jang-Sam (Front)
            	

<Fig. 15-3> Measured drawing of a Black Jang-Sam (Back)
          

        

        

      

    

    

  
    
      Ⅳ. 이매방 승무복식의 미적 특징
      
        1. 장삼의 색
        색은 다양한 보편적인 이미지 특성으로 언어보다 선행되어 빠른 의사소통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표현 수단보다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농축된 조형 언어이다(Kim, Moon, Lee, & Lee, 2003).

        승무복식인 장삼의 색은 크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정갈한 백색의 장삼은 우리민족의 순결함과 소박함, 무저항성과 온화함을 나타내며 긴 장삼 소매로 인한 다양한 곡선은 비상하는 기개로서 자유의지를 승화시킨다(Jeong, 2010). <Fig. 17>을 보면 한영숙류에서는 흰색 장삼을 착용하였으며 이매방은 주로 검정색 장삼을 애호하였다. 한영숙류 승무복식인 흰색 장삼의 기원은 한성준이 승무를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이 굿거리에 착용하던 무복을 응용하여 창작한데서 기인한다. 한성준의 손녀인 한영숙이 한성준의 춤을 이어받아 한영숙류로 정립시켰다.

        
          
          

          <Fig. 16> 
				
          

          
            Kim, Eun-Ho (Double Seung-mu) (Kim, E. H. 1977, p. 174)
          
          

          

        

        
          
          

          <Fig. 17> 
				
          

          
            Han, Young-Sook (Google, http://blog.daum.net)
          
          

          

        

        유명한 ‘승무’ 시를 지은 조지훈(1920. 12. 3~1968. 5. 17)은, 나의 시 나의 시론에서 스무 살되던 해 첫 여름에 예술전람회에 갔다가 김은호의 승무도와 기녀의 승무를 보게 되었는데, 승무를 추는 무용가와 이당 김은호의 승무도 에서 영감을 받아 시 ‘승무’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Jo, 2007). 이를 미루어 볼 때 당시에도 검정 또는 짙은 남색 장삼과 흰색 장삼을 무용가들이 혼용하여 착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Fig. 16> 김은호의 쌍승무도에서도 검정 장삼과 흰색 장삼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삼색의 유형은 이매방의 구술에서도 확인되는데 첫 무대에서 누나들이 입은 남색 장삼과 부귀다남(富貴多男)이라고 쓰여 있는 고깔을 빌려 입고 무대에 올랐다 한다(ACK, 2006). 이매방이 어린 시절에 누나라고 부르던 권번의 기녀들도 당시 남색 장삼이나 검정 장삼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승무의상의 삼색 배색
        승무의상은 크게 장삼, 저고리와 바지(남), 저고리와 치마(여), 홍띠(가사), 고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 또는 검정색, 빨간색 등의 2원색 또는 3원색을 갖추는데 이러한 의상의 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즉, 흰색의 장삼과 고깔, 버선은 인간의 맑고 밝음, 순수함을 의미하며, 검정색의 장삼은 어둠과 힘을 나타내어, 어두움 속에서도 강한 인간의 의지를 표상한다. 또한 붉은색의 가사는 인간의 사랑과 정열을 의미하면서,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승무의 의상에 강렬함을 더해준다(Yang, 2010).

        
조선시대 궁중 연회 때 연출 하는 춤을 정재무(呈才舞)라 하는데, 춤꾼인 여령(女伶)이 입는 옷은 오방색의 색동옷으로 되어있다. 오방색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궁중무용의 하나인 처용무(處容舞)에는 다섯 사람의 춤꾼이 각기 다른 오방색의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춘다. 또 학의 가면을 쓰고 나와 추는 학무(鶴舞)는 암수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와 춤을 추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고구려 고분벽화의 비천상을 연상케 한다. 춤꾼이 입는 오방색 옷은 원래 무당이 굿할 때 입는 옷에서 기원하여 궁중 무용복으로 이어지고, 어린이들의 색동저고리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Han, 2010, p. 120).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방색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이매방류 민속춤 복식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음양오행에 의한 오방색 사용으로 일률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승무의 복식에서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삼색 배색을 한다거나 장삼의 색은 흰색, 검정, 회색 등의 무채색과 옥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저고리와 바지에는 짙은 비취색, 옥색, 흰색 등을 사용하였고, 여 제자들이 착용하는 이수복의 저고리와 치마에는 비취색, 옥색, 분홍색 등의 다양한 색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래 숫자 3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숫자이다. <단군신화>에 담긴 삼은 하늘, 땅, 인간 곧 천지인(天地人)을 가리키는데, 천지인은 바로 <우주>를 가리킨다. 그런데, 셋은 합치면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삼신을 일신(一神)으로 보고, <삼신할머니>로 부른다. 이는 <천지인=우주>가 하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셋에 대한 사랑은 삼조선, 삼한, 삼국 등 역사 용어로도 나타나고, 삼천 궁녀, 황금 삼만근, 삼십만 대군 등의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씨름을 할 때 3판 2승제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구려 무덤을 보면 세발 달린 까마귀가 둥근 태양 속에 있는 그림이 무수히 보인다. 이는 까마귀가 태양 속에도 살고, 지구상에도 사는 새로서 천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조(靈鳥)로 보기 때문이다.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하늘로 돌아가셨다고 믿는 풍습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3박자 노래를 유난히 좋아하고, 고대의 제사 그릇은 삼족기(三足器)를 많이 썼다. 제사는 하늘에 있는 조상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Han, 2010, p. 91). 

        이매방은 삼색 배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긍께 모든 것이 삼색, 배색이에야 되거든. 게 남자 옷도 세 가지가 틀려야 멋쟁이라 그러잖애. 흰 와샤쓰다가 검정 우아래. {양복,으음} 쓰봉, 우와기. 그럼 넥타이 빨간거, 삼색 아니야. {으음 } 그 이상 사색 되믄 지저분하고 세련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애 ”(ACK, 2006, p. 144)

        승무는 춤의 제목이나 복식으로 보아도 불교적인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종교적인 이미지로서 근엄성과 숭고함, 정제미가 의상으로서 상징적 언어가 표현되어야 한다. 장삼의 색을 무채색을 주로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2색 배합은 단조로움을 주고 4색 배합 이상은 시각적으로 분산됨으로 포인트가 없어진다. 살풀이나 대감놀이 등 이매방류 춤의 의상은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고 밝게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승무의상은 완전한 삼색 배합으로 절제함으로서 홍띠의 밝고 붉은 색으로 정갈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느낌을 불어 넣어준다.

        이처럼 이매방의 승무의상은 삼색 배색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Table 4>과 같이 흰색 장삼 일 때는 옥색 저고리와 바지, 흰색 고깔, 홍띠였으며, 검정 장삼 일 때는 흰색 저고리와 바지, 비취색 바지저고리, 홍띠로 삼색 배합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것은 <Fig. 18, 19>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

        
          <Table 4> 
				
          

          
            Three Color Arrangement of Lee Mae-Bang Seung-Mu Stage Costume
          
          

        

        
          
            
              	Gender
              	Jang-sam’s color
              	Form
            

          
          
            	Men
            	White
            	White or Jade green Baji-jeogori, Red band, White Go-kkal
          

          
            	Black
            	White or Jade green Baji-jeogori, Gold leaf red band, White Go-kkal
          

          
            	Women
            	White
            	Jade green skirt-jeogori, Red band, White Go-kkal
          

          
            	Black
            	Dark jade green skirt-jeogori, Gold leaf red band, White Go-kkal
          

          
            	Women’s Seung-mu Costume
            	Men’s Seung-mu Costume
          

          
            	

<Fig. 18> Three color arrangement of White Jang-Sam
(Picture owned by Kim, myung-ja)
            	

<Fig. 19> Three color arrangement of Black Jang-Sam
(ULDPS, 2011, p. 162 )
          

        

        

        승무복식은 불교복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승무복식의 장삼 색과 관련하여 불교복식인 한국의 법의를 참고 할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법의와 가사의 색과 조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불교복식인 한국의 법의의 시대적 변천 과정은 <Table 5>와 같다(Lim, 1990).

        
          <Table 5> 
				
          

          
            Change of Buddhism Canonical Dress on Times
          
          

        

        
          
            	Three State Period
            	Go-gu-ryeo
            	Buddhist costume consisted of Daesusang(大袖狀)’s Black colored coat(黑色袍), Pyun-dan Woo-gyun(偏袒右肩), Red and Blue Dae-Gasa(大袈娑) Dan-ryung(團領) worn inside the Black-colored coat
          

          
            	Baek-je
            	Buddhist Costume same as Goguryeo, One-colored or Chup-sang Gasa(貼相袈裟)
          

          
            	Shilla
            	Former
            	Black colored coat, Jik-chul, One colored or Chyup-sang Ga-sa
          

          
            	Latter
            	Jik-chul(直綴), Red or Orange colored Ga-sa
          

          
            	Ko-ryo Dynasty
            	Ga-sa
            	One colored Ga-sa(單一色袈裟), Chup-sang Ga-sa(貼相袈裟), Soo Ga-sa(繡袈裟)
          

          
            	Buddhist
Costume
            	Dae Ga-sa(大袈裟)
            	Jang-soo Pyunsam(長袖偏衫), Jasang(紫裳)
          

          
            	Oh-jo Gasa(五條袈裟)
            	Dansu Pyunsam(短袖偏衫) and Whangsang(黃裳), Beaksam(白衫). 
Josi-Nansam-Pyunsam(皂施襴衫長衫) (Sky blue colored)
          

          
            	Jo-seon
Dynasty
            	Ga-sa
            	Former
            	Ga-sa(Red, Green), Jara-Ohjo-Ga-sa(Blue-green)
          

          
            	Latter
            	Dark yellow Ga-sa, Gold colored Ga-sa, Red Ga-sa, Orange colored Ga-sa
          

          
            	Buddhist
Costume
            	Former
            	Dark blue or Black Jang-sam
          

          
            	Black 
Geum-ryung
            	Gray
          

          
            	The color of Buddhist costume’s Jang-sam was originally dark blue of black, but after Black-Geumr-yung, it turned to gray.
          

          
            	Republic of
Korea
            	Jang-sam
            	Violet, Navy blue, Gray, Black
          

          
            	Hwang-byuk-jong
Buddhist
Costume(Japan)
            	Violet Jang-sam, Red Ga-sa
          

          
            	Wearing red ga-sa with violet jang-sam is similar with Japanese Whang-byuk-jong Buddhist costume, and it seems that we had worn japanese buddhist costumes rather tha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Current
Buddhism
            	Jo-gyeJong
            	Gray Jik-chul, Brown Dae-gasa and Oh-jo Gasa
          

          
            	Tae-goJong
            	Gray, White Du-ru-magi formed Nansam and Do-po formed Jang-sam, Red Gasa
          

        

        
          
            ※고유명사표기:Daesusang(대수상) Black colored coat(흑색포) Pyun-dan Woo-gyun(편단우견) Dae-Gasa(대가사) Dan-ryung(단령) Chyup-sang Ga-sa (첩상가사) Pyunsam(편삼) Jik-chul(직철) Josi-Nansam-Pyunsam(조시난삼장삼) Dansu Pyunsam(단수편삼) Black Geum-ryung(흑색금령) Jo-gyeJong(조계종) Tae-goJong(태고종)
          

        

        

        현대 조계종의 장삼은 회색의 상의하상식의 직철형이고 가사는 갈색으로 대가사와 목에 거는 오조가사로 나누며, 태고종의 장삼은 회색이나 백색의 두루마기식의 난삼형과 도포형이다. 가사는 홍색 유문견으로 일 월 과 천 왕 의 수(繡)가 있는 가사로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

      

      
        3. 저고리와 바지의 구성적 특징
        승무의 의상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위에 장삼을 입고 그 위에 홍띠를 왼쪽 어깨에 걸쳐서 오른쪽 허리 아래쪽에 매고 흰색 고깔을 쓰며, 여자는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둘러서 주릿대(허리끈)를 매어 고정하며, 그 위에 장삼을 입고 홍띠를 걸친다. 이때 입는 남자 저고리의 특징은 <Fig. 20>에서 보듯이 진동을 작게 하며, 배례는 28~30cm 로 넓게 하여 팔사위의 동작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곡선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저고리의 등 길이는 평상복의 저고리보다 짧게 함으로서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바지는 <Fig. 21>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의 사폭 바지가 아닌 개량식 통 재단을 하여 편리성과 기능성을 강조하였으며, 넓이와 길이는 전통 바지와 비슷하게 줌으로서 무대에서 볼 때 전통 바지와 같은 미적 효과를 그대로 나타낸다. 그러나 무대복의 특성상 다양한 춤사위에 의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끈을 달았으며 허리에도 여러 개의 끈을 달아 고정한다.

        
          
          

          <Fig. 20> 
				
          

          
            Jeo-go-ri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Fig. 20-1> 
				
          

          
            Drawing of Lee, Mae-Bang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Fig. 21> 
				
          

          
            Ba-ji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Fig. 21-1> 
				
          

          
            Measured drawing of Ba-ji
          
          

          

        

      

      
        4. 고깔의 나비 모양과 상징
        고깔은 가로 28.5cm 세로 30cm로 두상에 씌웠을 때 각이 뾰족하게 서는 고깔의 꼭지를 <Fig. 24-1> 와 같이 상, 하 1.5cm 들어간 약간의 마름모 형태로 만들며, 흰색 고깔에 빳빳하게 풀을 먹여 쓰기도 하지만 이매방은 나비 모양을 그려 넣고 부귀다남을 한자로 써 넣어서 쓰기도 하였다(ACK, 2006).

        나비(蝴蝶)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자유연애와 미호(美好)의 상징으로 여겨온다. 동양에서는 장자(壯者)의 ‘호접몽(蝴蝶夢)’에서 연유하여 남녀 화합의 상징으로 여긴다(Lim, 2004). 이밖에도 장수, 자손의 창성과 익수(益壽), 연생 장생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였으며, 서화나 자수에 매미와 같이 자주 그려진 초충중의 하나이다. 그밖에도 여성들의 장신구인 <Fig. 22>, <Fig. 23>의 떨잠이나 노리개 등에 많이 사용 되어진 전통 문양이다.

        
          
          

          <Fig. 22> 
				
          

          
            Tteoljam (Seok,1982, p. 206)
          
          

          

        

        
          
          

          <Fig. 23> 
				
          

          
            Dae-SamJag-Noligae (National Museum of Korea, 2004, p. 195)
          
          

          

        

        불교의 의식무인 나비춤은 나비와 물고기의 모습에서 법열을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으로 나비 모양의 옷을 입는다. 이매방류 승무에서 <Fig. 24>처럼 흰색 고깔에 나비 그림을 넣고 부귀다남을 한자로 넣은 것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장수하여 잘 살라는 의미의 염원인 것이다. 나비 모양은 명월관 누상의 기생의 승무 <Fig. 25>의 고깔 끝에 달린 나비 장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불교의 나비춤과 연관성이 있는 전통적인 문양임을 알 수 있다.

        
          
          

          <Fig. 24> 
				
          

          
            Go-kkal of Seung-mu (ULDPS, 2011, p. 368 )
          
          

          

        

        
          
          

          <Fig. 24-1> 
				
          

          
            Go-kkal sketch of Lee, Mae-Bang (Picture taken by the author 2018. 3)
          
          

          

        

        
          
          

          <Fig. 25> 
				
          

          
            Myeong-WolGan-Nusang of Gi-saeng Seung-mu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p. 68)
          
          

          

        

      

    

    

  
    
      Ⅴ. 결론
      이 연구는 현시대에 이매방류 승무만이 갖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무대의상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통하여 춤과 조화를 이룬 오늘날 승무 의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년도 별 사진자료를 통해서 시대에 따른 구성의 변화와 3단계 형식으로 달라지면서 폭이 확장되는 조형성의 변화를 도출해 보았다. 문화는 시대가 변함으로서 현대라는 시점에 따라 발전 변화한다. 전통문화 또한 시대에 의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전승되게 마련이다. 무대의 극대화에 따른 이매방류 승무복식의 변화가 전통성에서 현대성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와 무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형성과 구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1984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행전을 착용하였고 장삼에 동정이 달려있으며 재단의 형태도 살풀이와 같이 직선 재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동정이나 행전의 착용이 없어지면서 승무의 장삼은 넓어지고 길어졌으며 주로 흰색 장삼을 착용하였다. 또 2000년대 전후 검정 장삼을 착용하면서 장삼의 섶단이나 고름에 금수 장식을 하여 더욱 화려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장삼의 폭은 이전보다 점차 많이 넓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매방 자신이 직접 착용하였던 장삼을 실측하여 도식의 변화와 그 특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선재단의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의 장삼은 어깻바대의 앞과 뒤가 10cm로 같았으며 등솔기를 중심으로 등품의 2배 이상이 확장된 A라인의 넓은 장삼으로 고름은 위가 5.5cm 밑이 11.5cm의 사선형태였다. 또 3단계에서는 고대에서 30cm 내려온 등솔 중심부터 도련까지 사선으로 절개하여 10cm에서 15cm까지 넓게 확장시켰으며, 무동복과 마찬가지로 어깨선에 절개선을 하나 더 넣어서 절개선의 양쪽에 같은 비율의 넓이를 더하여 밑 도련을 더욱 더 넓게 확장시켰다. 이는 춤사위 중에 북채를 뒤 장삼 자락에 살짝 모아 넣어서 펼치는 춤사위에 적용시켜 장삼 자락의 넓은 폭과 선이 이루는 실루엣은 춤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비록 무대의상이지만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미의식을 현대의 무대에 맞게 춤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감정을 표현하였고 또 독창적인 이매방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창작되어져 이미지화 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이매방 승무복식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색의 배합인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과 관련이 있다. 흰색 장삼에는 옥색 저고리와 바지, 흰색 고깔, 홍띠였으며 검정 장삼에는 흰색 저고리와 바지 또는 짙은 옥색 저고리와 바지, 흰색 고깔, 홍띠로 삼색 배합을 기본으로 하였다.

      의상은 춤을 완성시키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의상이 춤을 추는 사람의 호흡이나 춤의 선을 가려서도 안 되고 동작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또 춤의 내용과 형식에 맞는 디자인과 소재와 색이 적용되어야 하며, 착장자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매방은 춤에 있어서 의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우리 전통춤을 예술로서 이해하고 춤의 복식 또한 예술로서 동기화하여 춤과 의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서 일치시켰다. 의상을 비롯해서 소품 등,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시켜가며 그것을 무대에서 직접 착장하여 시험하면서 자신의 미적 철학을 의상으로서 완성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전통문화는 우리민족의 근본으로서 위대한 문화유산이며, 변함없이 유지 계승 되어야한다. 그러나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전통문화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형성의 변화와 미적 철학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대의 시대 변화에 따른 승무복식의 조형성 변화와 색의 사용에 따른 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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